
화광과 동진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그 법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이다. 여기서‘도는 고금의 으뜸[道冠古
今]이며 덕은 천지의 짝이다[德配天地]’는 뜻이다.
윤리는 공동체라는 동아리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원리이다. 때문에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추방되게 마련이
다. 생활공동체 혹은 수행공동체인 상가에 출가한
성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평등과 화합의 공
동체인 상가를 구성하는 출가자들에게는 엄격한 계
(戒)와 율(괹)이 정해져 있다. 계와 율은 구속일지 모
르나 한편으로는 계와 율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자
남을 지키는 일이다. 계와 율이 구속이 아니라 대자
유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면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
다. 그러므로 계와 율은 출가자의 존재이유이자 재
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이기
도 하다.
불교 전통에서 보면 출가자는 계와 율을 수지를

목숨의 수지로까지 여겼던 실례들이 적지 않다. 계
는 오계로부터 팔계(팔관재), 십계, 이백 오십 계 또
는 삼백 사십 팔계 혹은 오백계로 확장된다. 때문에
오계만 지켜도 절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
만 일정한 수행력을 획득한 뒤에 계와 율에 구애받
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았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들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허공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기 위
해서는 계체(戒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인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계에 붙들리지 않고 계상
(戒相)과 계용(戒用)에 의해 보살행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불교 전통에서는 신라시대 서민불교의
문을 연 혜숙(惠宿)과 혜공(惠空) 및 대안(大安)과
원효(元曉) 등과 같은 자유인이 있었다. 
혜숙과 혜공의 생평에 대해서는『삼국유사』「의

해」편‘이혜동진’(二惠同塵) 조목에 실려 있다. 일연
은 이들 두 사람의 가풍을『노자』4장의‘화기광 동
기진’(和其光, 同其塵)에서 따와‘동진’으로 조목 이
름을 붙이고 있다. 
깨침을 얻은 이는“그 빛을 조화시켜서 그 티끌세

상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혜숙과 혜공은 너무나 확
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계체 위에서 세상을 따르는
계상과 계용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전생의 석가보살
이 자신의 살점을 떼어 비둘기의 목숨을 대신하려
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은 보살의 대비행으로 드러나
고 있다. 

혜숙 선사
혜숙은 화랑이었던 호세랑(好世걏)의 무리였으나

자취를 감추고 적선촌에 이십 여년을 숨어 살았다.
때마침 국선(國仙)이 교외에 사냥을 하고 있었다. 하
루는 혜숙이 길에 나와 말고삐를 잡고 청하였다. “소
승도 따라 가기를 청합니다.”구참이 허락하였다. 혜
숙이 옷을 벗어젖히고 종횡으로 내달리자 구참은 매
우 기뻐하였다. 
잠시 쉬는 동안 그들은 고기를 삶고 구워먹었다.

혜숙도 같이 먹으면서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
다. 조금 있다가 앞으로 나아와 말하였다. “지금 더
좋은 고기가 있으니 더 드시겠습니까?”구참이 좋다

고 하였다. 혜숙이 딴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자기 허
벅지 살을 베어서 소반에 바쳐 올렸다. 옷에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구참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어
찌하여 이러는가?”혜숙이 말하였다. “처음에 공이
어진 사람이라 나를 용납해 주고 만물에 통달하였다
여겨서 따랐소. 그런데 이제 공을 보니 살육을 탐하
고 남을 헤쳐 자신의 몸 살리기에만 성실할 뿐이니
어찌 어진이나 군자가 할 일입니까? 공은 우리와 함
께할 무리가 아닙니다.”혜숙은 옷을 털고 가버렸다.
구참은 크게 부끄러워 하였다. 혜숙이 먹던 것을 살
펴보니 소반에 담았던 고기가 조금도 줄지 않고 그
대로 있었다. 남의 악한 행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는 법력(法力)을 갖추어야만 한다. 남의 어려움을 덜
어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혜숙은 계와 율의
체화(體化)를 통해 우러나온 수행의 힘으로 보살행
을 할 수 있었다.

계에도 붙들리지 않은 자유
‘계에도 붙들리지 않은’혜숙의 보살행은 사람들
에 의해 곧바로 신라 조정에 알려졌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진평왕은 사신을 보내 혜숙을 맞아오라 하였
다. 사신이 오자 혜숙은 어느 여인과 함께 자리에 누
워 있었다. 사신을 여인과 함께 누워있는 혜숙을 보
고 더럽게 여겨 돌아갔다. 사신이 혜숙의 처소를 떠
나 7, 8리쯤 되는 곳에서 혜숙을 만났다. 그는 혜숙
에게 오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혜숙이 말하였다. “성
안에 보시하는 집에서 7일 재(齋)를 마치고 돌아오
는 길이오.”사신이 그 말대로 진평왕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사람을 시켜 보시한 집을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를 해 보니 사실이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혜숙
이 갑자기 입적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현(耳

峴)에 장사를 지냈다. 
때마침 그 마을 사람이 이현 서쪽에서 오다가 혜

숙을 만났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오래
살았으니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오.”두 사람은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마을 사람은 혜숙이 반리쯤 가
더니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현 동쪽
에 오다가 혜숙을 장사지내려 모인 사람들을 만나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다. 그들이 무
덤을 헤쳐 보자 짚신 한 짝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처
럼 그는 삶과 죽음[生死]에도 자유자재하였다. 경주
안강현 북쪽에는 그가 머물렀던 혜숙사가 있었고 그
곳에 부도가 있었다고 한다. 일연은 그의 보살행을
기려“들판에서 사냥하고 여인과 누웠다가/ 짚신 한
짝만 남겨 놓고 어느 공중으로 갔는가”라는 찬시를
남기고 있다. 이어 또 그를 혜공과 함께‘세속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보배로운 연꽃’[花中蓮]이라고
기렸다. 욕망의 불꽃조차도 그의 계체(戒體)를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유 자재하였다는 말이다.

혜공 선사
신라 서민불교의 기수인 혜숙과 짝을 이루는 혜공

은 천진공(天眞公)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던 할미의
아들(憂助)이었다. 일찍이 천진이 종기를 앓아서 거
의 죽게 되자 문병하러 오는 이가 길을 메웠다. 그때
일곱 살이었던 우조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집에 무
슨 일이 있기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어머니
가 대답하였다. “주인 어른의 병이 악화되어 장차 죽
게 되었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우조가
말하였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이상
히 여겨 천진에게 말하였다. 천진이 우조를 불러오
라 하여 병상 앞에 앉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후에 종기가 저절로 터졌다. 천진은 우연이라
여겨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이 우조는 장
성하여 천진을 위해 매를 기르는데 그의 마음에 썩
들었다.
일찍이 천진의 아우가 관직을 얻어 외지에 가면서

그에게 매 한 마리를 임지에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주었던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공이 갑자기 그
매 생각이 나서 내일 새벽에 우조를 시켜 가져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조는 벌써 주인의 뜻을
알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그 매를 가져와 천진에게
바쳤다. 천진이 크게 놀라 비로소 전에 종기를 낫게
했던 일도 신기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말하였다. “내
가 지성(至聖)하신 분이 우리 집에 의탁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릇된 말과 예 아닌 일로 욕을 많이 보였으
니 그 죄를 어찌 씻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스승
이 되시어 저를 인도해 주소서.”드디어 천진은 우조
에게 절을 하였다. 우조는 자신의 영험이 이미 드러

났기 때문에 결국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이름은
혜공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세간을 따른 이유
혜공은 늘 한적한 절에 있으면서 매양 삼태기를

짊어지고 술에 취하여 미친 듯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부궤
화상’(負쓊和尙)이라 하였고 그가 있는 절을 부개사
(夫蓋寺, 부개는 삼태기의 신라말)라 하였다. 또 그
가 부개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지 않
았다. 이로 인하여 우물의 이름을 혜공이라 하였다.
우물 속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푸른 옷을 입은 신동
이 먼저 솟아나왔다. 해서 절의 승려들은 그가 나올
때를 짐작하였다. 하지만 우물에서 나와도 옷이 젖
지 않았다. 그는 만년에 항사사(恒沙寺, 현 吾魚寺)
로 옮겨 머물렀다.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를‘항사성
인’(恒沙聖人)이라고도 불렀다. 그때 원효(元曉)는
여러 불경의 소(疏)를 짓다가 의심이 나면 혜공에게
가서 물으며 가끔씩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원효와 혜공이 개천에서 고기와 새우 등

을 잡아먹고는 돌 위에 똥을 누었다. 혜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네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이 때문에 오어사라고 이름지었다. 일찍이
구참공이 산에 유람갔다가 혜공이 산 속에서 죽어
썩은 시체에 벌레난 것을 보고 한참 슬퍼하다가 발
길을 돌렸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자 혜공이 크게
치하여 저자에서 노래하면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하
루는 새끼줄을 가지고 영묘사(괈廟寺)에 들어가 금
당과 좌우 경루(經걹)와 남문의 낭무(廊죦)를 둘러
묶고 강사(剛司)에게 이르기를“이 새끼줄을 반드시
3일 뒤에 풀라”고 하였다. 강사가 이상히 여겨 그대

로 하였다. 과연 3일 만에 선덕여왕(善德겿王)의 어
가가 행차하였다. 지귀(志鬼)가 불을 질러 탑을 태워
버렸으나 오직 새끼줄을 둘러 맨 곳만 화재를 면하
였다.
또 신인종(神印宗) 조사(祖師) 명랑(明걊)이 금강

사(갏剛寺)를 새로 짓고 낙성연(落成演)을 베풀었다.
모든 고승들이 모였지만 오직 혜공만이 오지 않았
다. 때문에 명랑이 곧 향을 피우고 빌자 조금 있다가
혜공이 왔다. 때마침 큰 비가 왔는데도 혜공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는 흙도 묻지 않았다. 혜공이 명랑
에게 말하였다. “은근히 부르기에 왔소.”그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자취가 있었다. 임종할 때는 공중에
높이 뜬 채로 입적하였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리가 나왔다. 일찍이 승조의『조론』(肇걩)을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것이다.”일연

은 이 일을 근거로 혜공이 승조법사(僧肇法師)의 후
신(後身)인 것을 알겠다고 하였다. 일연은 혜공의 보
살행을“술집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우물에서 잠을
잤네”라며 기리고 있다. 또 혜공을 혜숙과 함께 보배
로운‘세속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보배로운 연
꽃’[花中蓮]이라고 기렸다. 욕망의 불꽃조차도 그의
계체를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유 자재하였다
는 말이다. 
삶과 죽음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수행해

야하는가. 살아있는존재는 모두 생유와본유와 사유
와 중유의 삶을 살아간다. 때문에 이 반복되는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계를 지키고’[持戒]

‘율을 지키기’[持괹]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
다. 눈앞에 펼쳐지는온갖 유혹과 갖은 경계에불들리
지 않고 자유 자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체(戒體)
에대한 확고부동한체화가 전제될수밖에 없다. 삶의
매듭과 죽음의 매듭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
마만큼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조목에서 살
펴본 것처럼 혜숙과 혜공의 계체는 그 어떤 욕망의
불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보살은‘계율’이라는 견
고한 갑옷을 입고‘자비’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다가가는 존재이다. 혜숙과
혜공은‘세속으로 나아가기’[同塵]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날을 정진하였까. 동시에 우리는 세속에 나아
가기위해얼마만큼정진하고있는가되물어본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
사, 1978; 2007; 2010).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원
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2; 2009).
고영섭, 『원효탐색』(연기사,
2002; 2010). 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생명체에자비를…생사자재한삶지향혜숙과혜공이세속과함께한까닭은?

혜숙선사영정(오어사성보박물관소장) 혜공선사영정(오어사성보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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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서민불교문연두선사

혜숙, 왕육식보며자기살올려

계율체화힘으로보살행

생사경계에서도자유자재

혜공, 어려서부터영험함보여

거리에서노래춤즐기며보살행

임종할때는공중에뜬채입적

혜숙과헤공계체무너지지않아

소소중중한한분분께께 마마음음을을전전하하세세요요~~

법회, 환갑,돌잔치,칠순명절등각종행사용선물로아주좋습니다!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현대불교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02)2004-8216 / F.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건포,습포마사지 특징
10분정도마른수건또는젖은수건으로손발끝에서부터심장쪽으로, 배꼽을중심으로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항균,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샤워타올, 세안타올,수세미 - 3종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담았습니다. 곰팡이를억제하는항균성과항독성이있는순수천연삼베(햄프)
사와죽사(대나무에추출한원사)를합사하여제조된순식물성제품입니다. 수분을빨
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촉진으로곱고탄력있는피부로바꾸어드리는환경친화적제품입니다.


